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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1899〜1972 : 이하 가와바타라 칭함)의 후기 작품은 윤리성이 

붕괴된 ‘부정문학’, ‘퇴폐주의문학’으로 평가되며, 비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마계(魔界)문학’

이라 칭해지고 있다. 또한 󰡔잠자는 미녀󰡕1)는 후기 ‘마계문학’의 대표작이기도 하며 ‘노인문학’

이라고도 일컬어진다. 

가와바타의 초기작품을 보면, 청년이 주인공으로 대부분 고아로 설정되어 있으며 등장하는 

노인들을 보면 병들어 있는, 마치 시체와 같은 모습2)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가와바타가 

노년에 쓴 후기작품3)의 주인공은 죽음과 성에 대해 고민하는 노인으로 전환된다. 작가가 

작품의 주인공과 나이를 함께 들어가면서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그 만큼 

설득력이 있다.   

가와바타가 62세에 집필한 󰡔잠자는 미녀󰡕는 사회와 일상을 배제하고 도덕과 윤리도 초월한 

  * 건국대학교 일본문화ㆍ언어학과 박사 수료
 1) 󰡔잠자는 미녀(眠れる美女)󰡕는 잡지인󰡔신초(新潮)󰡕에 1960년 1월부터 6월까지 연재되었지만 약 반년 

정도 중단되었다가 1961년 1월부터 11월까지 연재되었다. 
기본 텍스트는 󰡔川端康成全集 第18卷󰡕(新潮社, 1980)으로 하며 이하 페이지만 표시함.

 2) 󰡔16세의 일기(十六歲の日記)󰡕(1925) 나의 할아버지, 󰡔이즈의 무희(伊豆の踊子)󰡕(1926)의 산장 할아버지 등 
 3) 󰡔산소리(山の音)󰡕(1949-1954)의 신고(信吾), 󰡔잠자는 미녀)󰡕의 에구치, 󰡔한 팔(片腕)󰡕(1963-1964)의 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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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설정하여, 67세인 주인공 에구치(江口)를 통해 노년의 ‘삶’과 ‘성’에 대한 집착과 갈등 

그리고 갈망을 그리고 있다. 또한 죽음을 의식하게 되는 노인이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자를 탐닉하면서 자기인식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잠자는 미녀󰡕는 에구치가 잠든 미녀들이 있는 비밀의 공간인 ‘여관’을 다섯 번 방문하면서 

매번 바뀌는 미녀들의 체취를 느끼며 꿈의 세계와 환시ㆍ환청 등을 통하여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정신과 의사 구리하라 마사나오(栗原雅直)는 노인의 회춘을 

위해 어린 여자를 수면제로 잠들게 하는 배덕의 여관이 가공의 장소로 설정된 것에 대해, 

“잠자는 미녀가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이 

무한히 공상을 펼칠 수 있는 것이 허락되는 것”4)이라고 이공간으로 설정된 ‘여관’의 역할에 

대해 평하고 있다. 무로이 미쓰히로(室井光廣)는 󰡔잠자는 미녀󰡕를 “퇴폐와 죽음의 예고로 

가득하고 이상한 노인과 그 노인의 노화를 자화상으로 묘사”5)한 작품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와무라 마사토시(河村政敏)는 “‘성’은 영원한 향수를 암시하고 여성을 향한 편집적인 동경

은 가와바타에게 있어 변할 수 없는 테마로 처참한 허무와 인간 부재의 소설로 󰡔잠자는 미녀󰡕
에는 구제가 없다”6)고 지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남성 기능을 상실한 노인들이 자신의 노쇠함을 극복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이공

간을 찾아가는 일탈의 필연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잠든 미녀와의 

접촉이 오히려 에구치에게 자기인식의 계기가 되어 육체적으로는 노쇠한 자신의 현재를 인정

하면서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안정을 되찾는 내면변화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정지된 시공간으로 일탈

잠들어 있는 미녀들은 시간을 상실한 상태로 움직임이 없는 “살아있는 인형”, “살아 있는 

장난감”과 같은 존재이다. 에구치와 잠자는 미녀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반도덕적ㆍ반윤리적

인 위험한 상황 설정이다. 

󰡔잠자는 미녀󰡕는 이야기의 시작부터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과 주요 무대인 ‘비밀

의 집’이 평범한 곳은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주고 있다. 

 4) 栗原雅直(1980)󰡔川端康成 精神醫學者による作品分析󰡕中央公論社, p.106
 5) 室井光廣(1992)｢神話の娘-󰡔眠れる美女󰡕｣󰡔新潮󰡕89(6), 新潮社, p.28
 6) 河村政敏(1991)｢眠れる美女｣󰡔国文学 解釈と鑑賞󰡕56(9), 至文堂,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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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궂은 장난은 하지 말아주세요. 잠들어 있는 아가씨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으신다거나 하는 것도 

안돼요. 라고 여자는 에구치 노인에게 다짐을 했다.7)

위의 인용문에서는 비밀의 집에 대한 설명이 함축되어 있다. 잠들어 있는 미녀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는 이미 늙어서 이 집을 찾고 있는 노인들의 절망과 성에 대한 

간절한 욕구까지도 의미하고 있다. “안심할 수 있는 손님=노인”만 찾아오는 이곳에서 기형적

인 관계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잠자는 미녀󰡕에 등장하는 유일한 공간은 노인들만의 비밀의 집인 ‘여관’뿐이다. ‘여관’은 

에구치가 현재 있는 위치를 암시하는 설정이지 현실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 “여관 간판은 

내 걸지 않았다. 또 이 집의 비밀은 그런 것을 내 걸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서술로 시작하는 

것에서 처음부터 이상하고 비밀스러운 공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암시는 독자들

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여관에 대한 정확한 소개도 되어 있지 않고 유일하

게 말을 하고 여관을 안내하는 여자의 이미지도 평범하지 않다. 그 예로 에구치는 여자가 

입고 있는 옷에 그려진 괴상한 새에 대한 묘사나 여자의 뒷모습을 보고 괜히 언짢음을 느끼고 

있다. 에구치는 귀에 들려오는 높은 절벽을 치는 듯한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를 통해서 이 

집의 위치나 분위기를 느낄 뿐이다. 이렇게 모두(冒頭)에 설정되어 있는 ‘여관’은 현실적이지 

못한 특수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공포와 죽음의 세계와 밀접한 폐쇄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의 문장에서도 보여지듯이 진홍색 비로드 커튼에 둘러싸여 있는 방은 출입문조

차 찾을 수없이 막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마치 어린 미녀와 에구치를 감금시키고 있는 

것 같은 정지된 시공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에구치는 도망치고 싶기도 해서 사방의 벽을 둘러보았지만 비로드 커튼에 둘러싸여 나갈 구멍은 

전혀 없을 성싶었다. 천장 불빛을 받은 진홍색 비로드 커튼은 부드러운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잠든 아가씨와 노인을 가두어 놓고 있다.8)

󰡔잠자는 미녀󰡕에 나오는 비밀의 집인 ‘여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근거로서 자주 표현되고 

있는 “진홍색 비로드 커튼”은 보통의 커튼과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잠자는 미녀󰡕에서

 7) たちの惡いいたづらはなさらないで下さいませよ、眠つてゐる女の口に指を入れようとなさつたりす

ることもいけませんよ、と宿の女は江口老人に念を押した。(p.135) 
 8) 江口は逃げ出したいやうでもあって、四方の壁を見まはしたが、びろうどのかあてんに包まれて、出

口といふものはまつたくないやうだった。天井からの光りを受けた深紅のびろうどはやはらかいの

に、そよとも動いてゐなかった。眠らせられた娘と老人とをとぢこめてゐる。(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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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홍색 비로드 커튼”은 출입구가 전혀 없는 폐쇄되고 퇴폐적인 공간을 의미하며, 현실과 

격리된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것은 현실과는 전혀 다른 질서를 갖고 있는 환상의 세계인 

‘여관’의 특성도 함께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여관에서 처음 잠자는 미녀를 본 에구치는 죽었는

지 살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가씨의 맥박에 손을 올려서 확인한다. 그 맥박 소리는 절벽을 

때리는 파도 소리와 뒤섞여 아가씨의 몸에서 울리는 음악으로 확장되며 여관의 환상성에 

청각적인 효과를 더하고 있다. 처음 접한 잠자는 미녀와 여관은 에구치에게 “새하얀 나비가 

음악에 맞추어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환상에 빠지게 하며 현실에서 벗어나 이공간으로 들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집을 관리하고 있는 여자의 역할에도 작가의 의도가 엿보인다. 모습은 괴이하고 

기분 나쁜 것을 강조하면서 에구치와의 대화를 보면 말투가 상당히 정중한 것을 다음의 인용

문으로 알 수 있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 좋은 꿈을 꾸었다는 손님도 계십니다. 젊었을 때를 떠올렸다고 말씀하시는 

손님도 계시고요.”9)

“쓸데없는 인정을 보이지 마시고 잠들어 있는 아이하고만 교제하시는 쪽이 좋지 않으시겠습

니까?”10)

이와 같이 늘 경어를 사용하며 에구치를 대하는 태도에도 품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만큼 노인들에게 익숙하다는 것과 반면에 노인들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잠자는 

미녀로 안내하는 이 여자의 역할은 에구치를 현실의 세계에서 비현실의 세계, 환상의 세계, 

공포가 있는 죽음의 세계로 인도해 주는 안내자와 같은 것이다. 이 여자의 이미지는 텍스트 

마지막 부분인 검은 피부를 가진 미녀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잘 나타나 있다. 눈앞에 시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미녀가 또 하나 남아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냉정하고 침착한 말투와 

행동을 잃지 않는다. 

어떤 약에 의해 살아있는 인형처럼 잠들어 있는 미녀와 함께 있는 것이 죄악이라고 느끼면

서 계속 이 비밀의 집을 찾게 되는 에구치는 인간 교제도 인간 생활의 흔적도 거의 없는 

이상한 분위기인 이 집에서 오히려 자신의 과거의 여자들을 회상한다. 그 당시에는 그녀들에

게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과 이해, 자신의 딸들과의 추억 등이 환각ㆍ환시ㆍ환청 속에

 9) 眠つてゐるあいだに、いい夢を見たとおつしやるお客さまもございますよ。若い時を思ひ出したとお

つしやるお客さまもございますよ。(p.140)
10) つまらない人情をお出しにならないで、眠つてゐる子とだけおつきあひなさつておいた方がよろしい

ぢやございませんか。(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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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에구치의 의식의 확대는 이 비밀의 공간을 상징하는 “진홍색 비로드 

커튼”의 이미지에서 죽은 어머니에 대한 연상을 이끌어 내면서 양심과 이성의 저항이 마비되

어 있던 그동안의 배덕에 대한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

“유키오, 유키오……”라고 어머니는 숨 끊어지듯 불렀다. 에구치가 금방 알아차리고 어머니의 

헐떡이는 가슴을 부드럽게 문지르자마자 어머니는 다량의 피를 토했다. 코에서도 콸콸 넘쳤다. 

숨이 멎었다. <중략> 에구치 노인이 “첫 여자는 어머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어머니의 

임종 광경을 떠올리는 것은 당연했다. “아악.” 에구치는 밀실을 둘러싼 진홍 커튼이 핏빛처럼 

느껴졌다. 눈을 꼭 감아도 눈 속 깊은 곳에서 붉은색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11)

인용문의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연상하고 에구치는 자신의 어린 

모습과 만나면서 자신의 첫 여자가 어머니였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은 비밀

의 집을 찾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비현실적이면서 비인간적인 현재의 상황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된다.

결국 이 비밀의 공간은 과거에 있었던 여러 연애 사건에서의 체험을 불러 일으켜 과거의 

사실 속에 있던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이미 노쇠한 길에 접어든 에구치의 현실을 증명해 

주고 확인시켜 주는 상징적인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당당하고 

다른 노인들을 불쌍하게 생각했던 에구치가 비밀의 집에 몇 번 오면서 자신도 별 수 없는 

추악한 노인이라는 자각과 함께 이런 노인들만을 상대하는 비밀의 집에 대한 회의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비밀의 집인 ‘여관’은 현실 생활과는 격리된 정지된 시공간인 ‘이공간’으로 설정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지된 시공간으로의 일탈은 일반적인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관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세계이지만 주인공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부덕함에서 벗어

나 현실의 세계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11) “由夫、由夫……｡”と母が切れ切れに呼んだ。江口はすぐに察して母のあえぐ胸をやはらかくなでた

とたんに、母は多量の血を吐いた。血は鼻からもぶくぶくあふれた。息が絶えた。<中略> 江口老人

が｢最初の女は母だ。｣などと思えば、あのやうな母の死にざまが浮かんで來るのは當然だった。｢あ
あっ。｣江口には密室をかこむ深紅のかあてんが血の色のやうに思へた。まぶたをかたく閉ぢても、

目の奥に赤い色は消えないやうだった。(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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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자는 미녀의 역할

에구치는 현실에서 어느 정도 성공도 하고 안정적인 가정의 가장으로 아직은 늙지 않았다는 

자신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에구치도 술이나 약에 의지해야만 잠잘 수 있고 그나마 깊은 

잠을 못 자고 나쁜 꿈을 꾸는 것이 대부분이다. 에구치 또한 남성의 기능을 상실한 여느 

노인과 다름없이 이 집을 찾게 되는 심정을 스스로 비윤리적인 기형의 일락을 바라고 왔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자위하고 있다. 에구치는 이 여관에서 여러 번 꿈을 꾼다. 꿈을 

꾸고 있는 동안은 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활동을 하므로 기억을 못 할 수도 있다. 꿈이라는 

비현실의 공간에서 살아나는 자신의 마성을 현실에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과 비현실의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이다. 

이 ‘잠자는 미녀’의 집에 은밀히 찾아오는 노인들에게는 단지 지나간 젊음을 쓸쓸히 후회하는 

것뿐 아니라, 살아오면서 범한 부정을 잊기 위한 사람도 잊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중략> 그리고 

그 노인들을 세속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고 낙오자가 아니라는 점도 짐작이 간다. 그러나 그 

성공은 부정을 범한 후에 얻은 것이며, 부정을 되풀이하며 계속 지속해 오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공포자, 패배자이다.12)

‘잠자는 미녀’의 집을 찾아오는 노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두려워하고 인생의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애절하다. 젊은 시절에 대한 회환과 생애에 범한 부정을 잊기 위해 이 비밀의 집을 방문한다. 

󰡔잠자는 미녀󰡕에서 ‘에구치’ 노인과 잠재워진 채 알 수 없는 ‘잠자는 미녀’의 관계는 일방적이

다. 노쇠함의 절망으로 살아있는 인형 같은 미녀들의 마력에 이끌려 비밀의 집을 찾게 되는 

노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존재가 조금도 이 미녀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자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유혹이며 모험이고,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마치 “비불(秘佛)과 

자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특이한 상황에서 노인들의 젊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이 더 

강조되고 있다. 다시 말해, 미녀의 나체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이다. 과거와 현재는 

젊음과 늙음의 대비를 선명하게 해준다. 에구치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찾아왔지만 다섯 

12) この‘眠れる美女’の家へひそかにおとづれる老人どもには、ただ過ぎ去つた若さをさびしく悔いるば

かりではなく、生涯にをかした惡を忘れるための者も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はれた。<中略> そして

その老人たちは、世俗的には、成功者であつて落伍者ではないことも察しがつく。しかしその成功

は惡ををかしてから得、惡を重ねてまもりつづけられてゐるものもあらう。それは心の安住者でな

く、むしろ恐怖者、敗殘者である。(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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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의 방문을 하면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에구치가 ‘비밀의 집’을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에 방문하면서 그 심정과 

생각보다 어리고 아름다운 미녀의 체취를 느끼며 두 번의 꿈을 꾸면서 옛 애인에 대한 회상으

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는 첫 방문을 한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방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좀 더 익숙하다고 소개받은 미녀는 요부의 이미지로 그 강한 냄새에 

황홀해하며, 이 미녀들이 처녀라는 사실에 놀라며 자신의 막내딸을 생각해 낸다. 결혼 전 

처녀성을 잃은 딸을 데리고 여행을 갔던 일을 회상하며 점점 잠자고 있는 미녀에게 길들여지

고 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낀다. 그래서 세 번째의 방문은 8일 후에 이루어진다. 이 날 만난 

미녀는 견습생으로 너무 어리지만 오히려 에구치에게 과거의 불륜에 대한 배덕과 죄업을 

참회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네 번째 밤에 만난 미녀에게서는 여자의 냄새가 특히 진한 

것에 의해 어린애의 젖비린내를 생각해내면서 이 강한 냄새를 인간 탄생의 것으로 생각한다. 

이 비밀의 공간을 찾으면서 에구치의 의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으며, 죽음과 상반된 새로운 

생명으로의 원망이 잠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찾아 간 밤은 ‘후쿠라(福良)’ 노인이 죽은 이야기부터 시작된다. 에구치는 후쿠

라 노인의 죽음을 알고 안락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의 죽음을 회상하기 

시작한다. 이 날 밤은 극히 대조적으로 검은 피부의 미녀와 흰 피부의 미녀 사이에 누워 

악몽에 시달리고 검은 피부를 가진 미녀의 죽음을 목격한다. 그리고 이 비밀의 공간에 대한 

회의와 자신의 추함을 마비시키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죽음 앞에서나 발견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비밀의 공간에서 나와 자신이 속해 있는 현실로 돌아가려는 의지를 나타내면

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다음의 마지막 문장으로 알 수 있다. 

“설마 자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라는 에구치 노인의 목소리에는 분노라고 해도, 겁과 공포가 들어 

있었다. “나도 이제 돌아가겠네.”13)

죽음은 삶의 또 다른 모습이다. 죽음은 살아 있는 사람들의 일상적 삶의 연속성을 치명적으

로 파괴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살아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일상적인 삶을 새로 만들어 

낼 것을 요구하며, 삶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특별한 삶의 사건이기 때문이다.14) 

에구치는 이 비밀의 집을 다니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만 이 집에 

13) “まさか眠れんぢやないか｡”と江口老人の聲には憤怒と言つても、臆病と恐怖が加はつてゐた。“僕も

これから歸るよ〭”(p.227) 
14) 김상우(2005)󰡔죽음의 사회학󰡕부산대학교출판부,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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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그러나 ‘후쿠라’ 노인의 죽음과 그 처리 과정을 보면서 힘없는 

노인의 죽음은 추하다는 것을 자조하면서 심리적 갈등이 일어난다. 

에구치는 이 비밀의 집을 다니면서 잠들어 있는 어린 미녀에게 익숙해지면서 점차 자신의 

마성이 현실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미리 가겠다는 전화를 하고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뜨거운 매혹으로 가슴이 떨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란다. 호기심 

반으로 시작된 일상에서의 일탈이 에구치에게는 여자의 아름다움에 감격을 하고 동경을 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마계로 들어가 버려 처음의 호기심보다는 꺼림칙한 것, 부끄러운 것, 

그러면서도 마음 끌리는 것이 더욱 심해지는 변화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후 9시는 너무 빨라서 아가씨가 잠들어 있지 않다. 11시까지는 재워놓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구치의 가슴이 돌연 뜨거운 매혹으로 떨린 것은 그 자신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갑작스럽게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인생 바깥으로 유혹받은 것에 대한 놀람 같은 것일까? 그것은 아가씨가 

잠들어 있고 결코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15)

위의 인용문처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레임과 긴장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아무 

때나 가서 볼 수 있다면, 그만큼 잠들어 있는 미녀들에 대한 신비스러움도 줄어 들것이고 

계속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비록 비윤리적인 방법일지라도 일상에서의 일탈

로 느껴지는 쾌감과 삶에 대한 긴장을 에구치는 어느새 즐기고 있는 것이다.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은 젊은 요부가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에구치가 떨어져서 등을 돌리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도 아가씨의 따뜻한 냄새가 감싸왔다. 방 안에 가득 찼다. 에구치 노인은 

이전의 아가씨에게 했던 것처럼 점잖게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깨어 있건 잠들어 있건 이 

아가씨는 스스로 남자를 유혹하고 있었다. 에구치가 이 집의 금기를 어겼다고 해도 아가씨 탓이라

고밖에 생각되지 않을 정도이다.16) 

노인의 가슴에는 아가씨의 유방이 퍼질 정도로 밀착되어 있었다. 아가씨는 팔을 움직여왔다. 아가

15) 午後九時では早過ぎて娘が眠つてゐない、十一時までに眠らせておくと、電話で言はれた時、江口の

胸がとつぜん熱い魅惑にふるへたのは、自分でもまつたく思ひがけぬことであつた。常日ごろの現

實の人生のそとへ不意に誘はれるおどろきといふやうなものであらうか。それは娘が眠つてゐて決

して目ざめないからのものだ。(p.157) 
16) 目のつぶりやうからして、若い妖婦が眠つてゐると見えた。江口が離れてうしろ向きになつて着かへ

るあひだも、娘のあたたかいにほひがつつんで來た。部屋にこもつてゐた。江口老人は前の娘にし

たやうにひかへめにしてゐられさうにはなかつた。起きてゐようが眠つてゐようが、この娘はおの

づから男を誘つてゐた。江口がこの家の禁制をやぶつたところで、娘のせゐだとしか思へないほど

だ。(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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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꿈속에서 에구치를 어머니로 착각하고 안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 잠들어 있으면서도 숫처

녀이면서도 틀림없는 요부인 것이다. 에구치 노인이 이같이 젊은 요부에게 온몸을 바짝 붙인 

것은 67년 동안에 없었던 것 같다. 요염한 신화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신화 속 아가씨일 것이다. 

요부가 아니라 요술에 걸린 아가씨처럼도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잠들어 있으면서도 살아 있는’ 

즉 마음은 깊이 잠들어 있지만 몸은 오히려 여자로서 깨어 있다. 인간의 마음은 없고 여자의 

몸만 있는 것이다.17) 

 

에구치에게 있어 잠자는 미녀는 오히려 따뜻함과 어린 아이 같은 행복감을 주고 있다.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이 미녀들은 요부인양 저절로 남자를 유혹하고 있는데도 비밀의 

집의 암묵과도 같은 금기로 인해 모두 숫처녀인 것이 에구치의 마성을 자극하면서 몸속으로부

터 젊음을 느끼게 된다. 잠들어 있는 미녀의 마력에 이끌리다가 어느새 자신의 마성과 일치되

어 가면서 불안했던 마음이 점차 안정되고 잠들어 있는 미녀에게 적극적인 자세와 어버이 

같은 마음이 동시에 일어난다. 미녀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포근하고 거의 무심에 가까운 

황홀함을 느낀다. 잠재워진 미녀의 마력에 에구치는 점점 매혹되어 가면서 에구치는 자기 

상실과 자기 내심의 것이 마비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에 감쳐진 악에 대해서도 새롭게 눈을 뜨게 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늙고 초라함에 대해 조금씩 인정하게 된다. 그러자 에구치의 내부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면서 비밀의 집에 대한 호기심도 수치심도 없어지는 것을 느낀다. 

결국 비밀스런 장소에서의 잠자는 미녀와의 만남은 지속될 수 없는 비현실의 세계이기 때문에 

현실과 비현실을 오가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반성의 시간과 살아있다는 소중함을 갖게 

된 에구치에게는 더 이상의 매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비밀스런 공간에

서의 금기를 깨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뿐이다. 잠자고 있는 미녀에게 폭력을 휘둘러서라도 

이 집의 금기를 깨서 노인들의 추악한 비락(秘樂)을 파괴하고 이 비밀의 공간과 결별하고 

싶은 피의 울렁거림이 에구치를 선동하는 것이다. 

17) 老人の胸には娘の乳房がひろがるほど押しつけられてゐた。娘は腕を動かせて來た。娘は夢のなかで

江口を母とまちがへて抱かうとするのか。いや、眠らせられてゐながらも、きむすめでありながら

も、まぎれもなく妖婦なのだ。江口老人はこのやうな若い妖婦にはだいつぱいにふれたことは、六
十七年のあひだになかつたやうだ。なまめかしい神話があるとすれば、これは神話の娘であらう。

妖婦ではなくて、妖術をかけられてゐる娘のやうにも思はれて來る。それで、‘眠りながらも生きて

ゐる’、つまり、心は深く眠らせられてゐるのに、かへつてからだは女として目ざめてゐる。人の心

はなくて、女のからだだけになつてゐる。(pp.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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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인식과 현실 회귀

󰡔잠자는 미녀󰡕는 가와바타가 62세에 쓴 작품이라 그런지 젊음에 대한 동경이 노인을 통해 

잘 나타나 있다. 젊다는 건 나이가 어리다는 것도 있겠지만 삶에 대한 에너지를 충전 받을 

수 있는 활력이기도 하다. 이미 노쇠한 노인에게 아름다운 여자를 통해서 젊음을 대리 만족할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그 방법에 있어서 비록 윤리적이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모순은 있지만, 그 모순 또한 인간이 동경하는 것으로 인간 교제가 없는 이 작품을 

통해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노인이 젊음을 동경하는 이면에는 어머니를 그리워하

는 아이와 같은 마음도 함께 있으며, 노추한 자신의 모습을 정화시키고 싶은 욕망도 함께 

있는 것이다. 

에구치가 처음 비밀의 집을 방문해서 만난 잠자는 미녀가 생각보다 너무 어린 것에 놀라며, 

그 젊음을 느끼면서 에구치는 자신의 가슴 속에 별개의 심장이 뛰는 것 같은 충격을 받는다. 

에구치는 악몽에 시달린다. 그러나 이 어린 미녀와의 동침은 에구치에게 악몽도 잊게 해주고 

어머니의 가슴을 만지는 듯한 착각으로 어린 응석까지 부리게 하며, 자신의 늙고 초라함을 

잊게 해준다는 것을 다음의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노인은 한밤중의 악몽 따위는 잊어버리고 아가씨가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지에 이르자 

자신이 이 아가씨에게 귀여움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천진함마저 마음속에 흘렀다. 아가씨의 가슴을 

찾아서 가만히 손바닥에 넣었다. 그것이 자신을 갖기 전의 어머니의 유방인 듯한, 야릇한 촉감이 

별안간 눈을 떴다. 노인은 손을 뺐지만, 그 촉감은 팔에서 어깨까지 관통했다.18)

위의 서술을 보면 너무나도 어린 미녀들의 젊음은 비밀의 집에 오는 노인들에게 늙음의 

가여움, 추악함, 야박함 등을 삶에 대한 의지와 일탈의 혜택으로 충만하게 해 주는 작용을 

하고 있다. 에구치는 잠들어 있는 미녀들에게 어머니도 갈망하고 있지만, 자신의 딸을 생각하

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함께 느낀다. 돈 때문에 비인간적인 관계로 노인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과 그녀들의 어두운 미래까지 가엾이 여긴다. 어머니에게서 느끼던 자비가 

미녀들에게로 전달되면서 잠들어 있는 미녀들에게서 여자로서의 유혹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

18) 老人は夜半の惡夢なども忘れて、娘が可愛くてしかたがないやうになると、自分がこの娘から可愛が

られてゐるやうな幼ささへ心に流れた。娘の胸をさぐつて、そっと掌のなかにいれた。それは江口

をみごもる前の江口の母の乳房であるかのやうな、ふしぎな觸感がひらめいた。老人は手をひつこ

めたが、その觸感は腕から肩までつらぬいた。(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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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자신의 딸들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면서 더 이상 이 비밀의 집으로의 일탈은 

흥미 없는 일이 되고 만다.

에구치는 잠재워진 나이 어린 미녀들의 향기를 맡으면서 어린애의 젖비린내를 연상하며 

과거의 공간으로 의식이 확대되어 간다.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후회 등 심리 변화를 보여준다. 후각에 의한 환상 속에서 에구치는 비애를 품은 

적막감으로 자신의 늙고 초라함에 대한 번민과 함께 어린 미녀들에 대한 가여움과 그리움을 

느끼며, 이러한 냄새야말로 인간 탄생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면서 모성에 대한 그리움과 젊음에 

대한 동경으로 자신이 이미 늙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럼, 나의 첫 여자는 누구였을까?” 노인의 머리는 나른하기보다도 황홀했다. 첫 여자는 “어머니”

라는 답을 에구치 노인은 떠올렸다. “어머니밖에 없지 않은가.” 전혀 뜻밖의 답이 떠올랐다. “어머

니가 내 여자라고?” 더구나 67살이나 된 지금에야. 나체의 두 아가씨 사이에 누워, 비로소 그 

진실이 갑작스레 가슴 밑바닥 어딘가에서 솟아올랐다. 모독인가 동경인가. 에구치 노인은 악몽을 

떨쳐버릴 때처럼 부릅뜨고 눈을 깜빡였다.19)

에구치는 어린 미녀들과 피부를 접촉하면서 어머니를 연상한다. 어릴 적 돌아가신 그리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에구치에게 현재의 모습을 잊게 해준다. 비밀의 집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방문은 너무나 익숙해져 어린 미녀들에게서 따뜻한 냄새를 맡으며 새로운 젊음이 

솟아오르는 느낌을 받는다. 나이 어린 미녀들에게 육순이 넘은 에구치는 오히려 어머니 앞의 

아이처럼 편안해지고 옆에 있다는 기쁨을 즐기게 되면서 함부로 접촉할 수 없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 더 이상 접촉하지 않아도 에구치는 어린 미녀들의 냄새만으로도 훈훈해하며, 그 

냄새 자체만으로 행복을 만끽한다. 늙고 초라함에 불안해하고 자신의 배덕에 죄의식을 느끼고 

있던 에구치에게 이 어린 미녀들과의 접촉은 마음 속 공허함을 해소 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있다.

잠자는 미녀들은 아름답고 젊은 여체로 에구치를 마계로 유혹하는 역할이다. 자면서도 

살아 있는 것 같이 부자연스럽지만 어떤 약에 의해 인사불성의 혼수상태에 빠져 있으면서도 

묘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은 더 신비스럽게 다가오는 것이다. 자기를 상실한 

19) “それぢや、自分の最初の女は、だれだつたんだらうか｡” 老人の頭はだるいよりも、うつとりしてゐ

た。最初の女は“母だ｡”と江口老人にひらめいた。“母よりほかにないぢやないか｡” まつたく思ひも

かけない答へが浮かび出た。“母が自分の女だつて？” しかも六十七歳にもなつた今、二人のはだか

の娘のあひだに横たはつて、はじめてその真実が不意に胸の底のどこかから湧いて来た。冒瀆か憧

憬か。江口老人は悪夢を払ふやうに目をあいて、目ぶたを瞬いた。(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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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잠재워 진 마치 살아있는 인형과 같은 존재로 이미 남자의 구실을 상실한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 교제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응하지 않지만, 그 무반응이 오히려 

노인들에게 삶의 활기와 자극을 주고 있다. 이런 노인들에 대해 잠자는 미녀들의 머리를 

자연스럽게 길게 하여 노인들이 만질 수 있도록 하는 서술에서 작가의 섬세함과 노인에 대한 

배려를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어린 미녀들은 잠자고 있는 것만으로도 젊음을 상실한 노인들에게 위안이 되고 자신감을 

준다. 자면서 살아 있다는 것은 마음은 깊이 잠재워져 있는데 몸은 오히려 여자로서 눈뜨고 

있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은 없고 여자의 몸만이 부각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여체를 

탐닉하는 노인들을 에구치는 처음에는 동정을 하고 약간의 조롱도 했지만, 점차 이 미녀들에

게 익숙해지면서 자신의 노쇠함과 지난 세월에 대한 참회를 하게 된다. 어쩔 수 없는 나이 

앞에 겸손해지면서 이 집에 오는 노인들의 즐거움과 행복감을 공유하게 된다. 깊은 암흑 

속의 괴상한 광명과도 같은 것이다. 

잠들어 있는 젊은 여자 옆에 살과 살을 맞대고 누울 때,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은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 잃어버린 청춘에 대한 애절함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스스로 범해 온 배덕에 

대한 회한, 성공한 사람들에게 있을 법한 가정의 불행도 있을지 모른다. 노인들은 무릎 꿇고 빌 

부처님 같은 존재를 아마 가지고 있지 않다. <중략> 노인들은 수치심을 느끼는 일도 자존심을 

상처받는 일도 없다. 완전히 자유롭게 후회하고 자유롭게 슬퍼한다. 어떻게 보면 ‘잠자는 미녀’는 

부처님과도 같은 존재가 아닐까. 게다가 살아 있는 몸이다. 아가씨의 젊은 피부와 냄새는 이런 

애처로운 노인들을 용서하고 위로해 줄 것이다. <중략> 이 집에서 앞으로 노인들을 위로하고 

구원하는 공덕으로 훗날 행복해지기를 소망하다가, 혹시 옛날 설화같이 이 아가씨가 어떤 부처의 

화신은 아닐까. 라고까지 생각되기도 했다. 유곽의 여자나 요부가 부처의 화신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은가.20)

이 비밀의 집을 찾아오는 배덕한 노인들에게 있어 잠자는 미녀는 마치 살아있는 부처처럼 

20) 眠らせられてゐる若い女の素肌にふれて橫たはる時、胸の底から突きあがつて來るのは、近づく死の

恐怖、失つた靑春の哀絶ばかりではないかもしれぬ。おのれがをかして來た背德の悔恨、成功者に

ありがちな家庭の不幸もあるかもしれぬ。老人どもはひざまづいて拜む彿をおそらくは持つてゐな

い。<中略> 老人どもは羞恥を感じることもなく、自尊心を傷つけられることもない。まつなく自由

に悔い、自由にかなしめる。してみれば‘眠れる美女’は彿のやうなものではないか。そして生き身で

ある。娘の若いはだたにほひは、さういふあはれな老人どもをゆるしなぐさめるやうなのであら

う。 <中略> この家でこれから老人どもをなぐさめ救ふ功德によつて、のちのしあわせがのぞましい

が、あるいは昔の說話のやうに、この娘がなんとかの佛の化身ではないかとまで考えられたりし

た。遊女や妖婦が佛の化身だつたといふ話もあるではないか。(pp.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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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해서 오히려 참회할 기회를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 집을 처음 에구치

에게 “비불과 자는 것 같다”면서 소개한 기가(木賀) 노인의 말처럼 그들에게 “부처의 화신”이 

되어 주는 것이다. 유녀(遊女)와 요부가 부처의 화신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살아 있으면서 

죽은 듯이 미녀를 잠들게 한 설정이야말로 “마계즉불계(魔界卽佛界)”를 구현하는 구현자로서

의 또 다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와바타는 잠자는 미녀들의 비윤리적이

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오히려 부처의 화신으로 설명하고 있다.

‘잠자는 미녀’의 집에서 에구치는 두 눈 위에 아가씨의 팔을 얹으면서도 환상은 만발했다 사라지는 

동백꽃 같은 것인가. 물론 에구치의 막내딸에게도 여기 잠자는 아가씨에게도 그 동백꽃 같은 

풍요로움은 없다. 그러나 인간적인 아가씨의 풍요로움을 보는 것만으로, 얌전하게 누워 있는 것만

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동백꽃 따위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가씨의 팔에서 

에구치의 눈동자 안으로 전해져 오는 것은 삶의 교류, 삶의 선율, 삶의 유혹, 그리고 노인에게는 

삶의 회복이다.21)

 

잠자는 미녀들은 생명 그 자체로 노인들에게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삶을 회복시켜 

주는 존재이다.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들을 상대로 젊음을 주고 잠자고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마치 죽어 있는 인형과 같은 미녀들에게 노쇠한 노인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 

해서 이 작품에서 잠자는 미녀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이 천박하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다. 

5. 나가며

󰡔잠자는 미녀󰡕는 67세의 에구치 노인을 주인공으로 하여 계속하여 노쇠와 죽음과 연결된 

에피소드가 삽입되어 있다. 에구치에게 처음으로 비밀의 집을 소개한 기가 노인은 “노쇠의 

절망에 견딜 수 없어질 때” 이곳을 찾아온다며 자신의 속내를 비추고 있다. 에구치는 다른 

노인에 비해 남성으로서의 기능은 유지하고 있지만 성적 욕구의 감퇴와 함께 자신도 어쩔 

21) ‘眠れる美女’の家で、江口は両の目ぶたに娘の腕をのせながら、浮かんで来る幻咲き満ちた散り椿な

どなのか。もちろん、江口の末娘にも、ここに眠れる娘にも、あの椿のやうなゆたかさはない。し

かし人間の娘のからだのゆたかさは見ただけでは、おとなしくそひねしただけでは、わかるもので

はなかつた。椿の花などとくらべられるものではなかつた。娘の腕から江口の目ぶたの奧に轉はつ

て來るのは、生の交流、生の旋律、生の誘惑、そして老人には生の回復である。(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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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이 나이 들어가고 있는 노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노쇠한 노인들과 대비되는 

잠자는 미녀들은 아직 때 묻지 않은 순결한 처녀로 그녀들의 젊음이 더욱 강조되어 있다. 

에구치는 남성으로서 육체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남성으로서의 성적 욕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는 자신이 노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더 나아가 죽음으

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잠자는 미녀들은 순결함의 상징인 ‘처녀성’과 남성을 매료시키는 마력과도 같은 ‘요부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도 에구치에게는 ‘모성’을 느끼게 해준다. 󰡔잠자는 미녀󰡕에서는 

감정도 행동도 없이 누워만 있는 잠자는 미녀들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유방’이다. 

여성의 유방은 ‘모성’의 상징이다. 또한 잠자는 미녀들에게서 에구치는 갓난아이의 젖비린내

를 연상하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된다. 그러면서 결국 에구치는 이 비밀의 집을 

마지막으로 방문할 때 자신에게 있어 최초의 여성이 어머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모성

에 대한 희구가 극대화된다. 

또한 에구치가 과거의 연애 사건을 회상할 때 ‘흰색 나비’의 환상적 표현이 여러 번 묘사되면

서 비밀의 집이 현실적이라기보다는 비현실적인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 나비와 

나방은 정신분석에서 보면 재생ㆍ부활을 의미하기도 하고 죽음보다는 오히려 삶과 관련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에구치에게 있어서 이공간으로의 이동은 현실 세계에서 느끼는 

열등감이나 죄악에서 벗어나고 싶은 영혼의 자유로움과 현실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정상적인 비밀의 집을 찾아가 부정하고 싶은 자신의 노쇠함을 확인하는 

에구치에 대한 현실적인 모습은 평범한 인물도 아니고 무기력할 뿐이다. 거기에 순수성, 청결

함 등을 상징하고 있는 흰색의 이미지가 더해져 그렇지 못한 주인공들의 내면의 변화를 읽게 

해주는 시각적 효과와 생명력 있는 영혼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잠자는 미녀󰡕의 비밀의 공간인 ‘여관’의 이미지는 신비스럽고 폐쇄적이다. 그 안에서의 

인간관계란 찾아 볼 수도 없다. 특수한 상황인 그 곳에서 어린 미녀들과의 동침으로 에구치는 

자신의 연애 사건을 회상하게 되고 결국은 ‘어머니’를 찾아낸다. 현실에서의 방탕한 생활이 

의식의 공간인 비현실에서는 순수했던 어린 시절,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던 아이로 돌아가 

잊고 있던 자신의 윤리성을 회복하면서 일탈에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이다. 가와바타에게 

있어 어머니는 자연과 같은 존재이다. 기억이 없는 만큼 더 크고 위대한 존재로서 초자연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어머니 또한 모든 것을 이해하는 

자비로운 어머니로서의 여자와 또 에로스적인 여자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에구치는 아내와 

잠자는 미녀 사이에서 이러한 이중적인 어머니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와바타는 에구치에 대해 용모나 직업 등의 개인적인 정보를 배제하고 ‘67세’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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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노년’을 강조하는 것이다. 에구치는 다른 노인에 비해 남성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결국 에구치도 노화되는 신체와 그로 

인해 압박해 오는 늙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나약한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의 집을 

찾아 어린 여체와 접촉하면서 젊음의 기를 받고 과거와 현재를 반복해 가면서 자기인식을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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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정지된 시공간과 자기인식

‒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잠자는 미녀󰡕를 중심으로‒
가와바타가 62세에 집필한 󰡔잠자는 미녀󰡕는 사회와 일상을 배제하고 도덕과 윤리도 초월한 공간을 설정하여, 67세인 

주인공 에구치를 통해 노년의 ‘삶’과 ‘성’에 대한 집착과 갈등 그리고 갈망을 그리고 있다. 또한 죽음을 의식하게 되는 
노인이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자를 탐닉하면서 자기 인식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잠자는 미녀󰡕의 비밀의 공간인 ‘여관’의 이미지는 신비스럽고 폐쇄적이다. 그 안에서의 인간관계란 찾아 볼 수도 
없다. 특수한 상황인 그 곳에서 어린 미녀들과의 동침으로 에구치는 자신의 연애 사건을 회상하게 되고 결국은 ‘어머니’를 
찾아낸다. 현실에서의 방탕한 생활이 의식의 공간인 비현실에서는 순수했던 어린 시절,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던 아이로 
돌아가 잊고 있던 자신의 윤리성을 회복하면서 일탈에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이다. 
에구치는 다른 노인에 비해 남성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결국 에구치도 노화되는 신체와 

그로 인해 압박해 오는 늙음에 대한 두려워하는 나약한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의 집을 찾아 어린 여체와 접촉하면서 
젊음의 기를 받고 과거와 현재를 반복해 가면서 자기 인식을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Stationary Time-Space and Self-Awareness

‒ Focused on Yasunari Kawabata’s 󰡔Sleeping Beauty󰡕 ‒
󰡔Sleeping Beauty󰡕 written by Kawabata at the age of 62 sets space beyond morals and ethics, excluding society and everyday 

life, and describes obsession and conflicts, a long for ‘life’ and ‘sex’ at old age through Eguchi at the age of 67. In addition, 
the old man who is conscious of death shows the process of self-awareness by indulging in young women regardless of an 
unhealthy relationship.

The secret place of 󰡔Sleeping Beauty󰡕, ‘Inn’‘s image is mysterious and closed. What is a relationship in it can’t be found. 
In the place with special circumstances, Eguchi thinks of his love affair and finds ‘mother’ eventually, sharing the bed with 
young beauties. He regains his ethicality forgotten as profligate life in reality returns to his innocent childhood in unreality 
of space of consciousness to watch his mother’s death and finishes deviation 

Although Eguchi expresses his confidence on keeping male erectile function compared to other seniors, finally he is a weak 
person to be afraid of aging to make him pressure due to his aging body. Thus, he prepares an opportunity of self-awareness, 
going to the secret house and getting youth energy by doing physical contact with young woman’s body, and repeating the 
past and the present. 




